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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공동체 모임 

 

인도 파트나 관구의 본원 공동체는 2023 년 1 월 29 일에 파트나 성 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레슈마 프라사드 박사님의 주도 아래 43 명이 이 초대에 응하여 파트나 NDA 소강당에서 11 시 30 분에 시작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청원자들의 노래와 이어지는 기도 춤으로 환영을 받으며 모임에 왔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제는 메리 프라사나 수녀님과 메리 죠티샤 수녀님, 메리 프라밀라 수녀님의 지도로 만든 청원자들의 

창의적 단막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회자인 메리 프리스카 수녀님은 시를 음악적으로 낭송하면서 이 날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고 즐겁게 조성했습니다. 메리 데피카 수녀님은 그룹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수치와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권리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성 소수자 공동체를 높이 샀습니다. 수녀님은 존엄성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를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것과 서로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여 세상에서 그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수녀님은 우리 사도직 안에서, 성소수자로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며 그들에게 

교육과 생계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통합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일으킬 것을 수녀님 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레슈마 프라사드 박사님은 연설에서 이 모임을 준비해 주어 그들에게 수용과 존중을 보여준 수녀님 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박사님은 또한 ‘가리마 그리’(성소수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호스텔) 에 위치해 있으며 관구의 재정 지원을 받은재봉 

센터와 미용실에서 최소 20 명이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도 나누었습니다.  

본원 공동체 수녀님들, 새 관구 행정 팀, 메리 스리자 수녀님의 현존은 모임에 기쁨과 활력을 크게 더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무리에는 100 개의 사리와 도시락이 참가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녀님들은 모임에 온 사람들 중 많은 

이들과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리 나미타 수녀님과 메리 잔시 수녀님, 모두를 위해 이 

날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로 만들기 위해 애써 준 모둔 수녀님에게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디피카 수녀, SND 


